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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ㄴ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s of social capital on the economic performance of Korean

Business Residents in Japan and global competitiveness of Korea, and to find out social capital is the antecedent

factor of these two variables. To serve the purpose of this study, we conducted the extensive survey on 153

Korean Business Residents in Japan in diverse industries. From the result, we identified that the economic

performance becomes higher as the level of social capital increase, and the Korean Business Residents which has

good performance affect the global competitiveness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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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1)

21세기 글로벌 시대가 도래하면서 재외동포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급속히 증대되기 시작하였다. 화교들

이 자발적으로 화상네트워크를 조직하여 화상대회를

개최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해당 이주국가에서

거의 1세기 가까이 생활하고 있는 재외코리안 기업인

들 역시 각종 조직 및 한상네트워크를 결성하면서

2005년에는 재외동포재단의 주최로 경기도 고양에서

제4차, 2006년과 2007년에는 부산에서 제5차 및 제6

차, 그리고 2010년 대구에서 제9차 한상대회를 개최

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이 해외에 거주하는 한상들

이 논문은 동국대학교 교원해외연수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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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국에서 한자리에 모여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

은 경제적, 문화적인 활동의 범위와 가능성을 크게

확대시키는 동시에 한상의 무한한 잠재성을 생산하기

때문에 국내산업과 연계하여 이들을 활용하는 방안이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한민국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측

면에서 재외코리안과의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그들의 네트워크 구조를 파악하고 이해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재외코리안 중 재일코리안 기업인에 초점을

맞추어 재일코리안 기업인의 현재 네트워크 현황 및

구조를 파악하고 네트워크를 효과적으로 구축하는 방

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자본 및 사회연

결망 이론에 근거하여 재일코리안 기업인의 네트워크

관계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문헌 및 현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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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를 통해 경제인들이 어떠한 조직이나 단체에 참여

하고 있으며 그 단체나 조직이 네트워크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가를 파악한 후 재일코리안 기업인들

의 네트워크 구조를 밝혀낸다. 다음으로 재일코리안

기업가의 사회적 자본 수준에 따른 경제적 성과와 글

로벌 경쟁력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재일코리안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고찰

1. 사회적 자본

사회적 자본이라는 개념에는 수많은 정의가 존재

한다. 이는 학자들이 사회적 자본의 형태와 기능에

대해 다양한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 자

본에 대한 논의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많은

학자들이 논의에 참여하였으나 가장 큰 영향을 미친

학자로는 Coleman(1988), Bourdieu(1986) 그리고

Putnam(1995) 등이다.

Bourdieu(1986)는 사회적 자본의 가치를 규명했으

며, Coleman(1988)은 사회적 자본에 대한 명확한 이

론적 틀을 제공하였다. 또한 Coleman(1988)은 처음으

로 사회적 자본에 대한 명확한 이론적 틀을 제공하였

다. 그러나 현재 사회적 자본의 개념으로 가장 널리

알려진 사람은 Putnam(1995)이며, 그는 이 개념을 학

계를 넘어 언론에까지 전파시켰다. Putnam(1995)의 영

향으로 사회적 자본이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사회적

관계를 의미하며,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협력을 용이

하게 하는 네트워크나 규범, 신뢰와 같은 사회조직화

의 특성을 말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사회적 자본이란 경제주체들 간의 신뢰와 지원관

계에 의해 형성되는 자산이다. 사람들은 가족, 친척,

동창, 기타 다양한 타인들과 관계를 맺는다. 사람들은

그들이 지속적으로 접촉하는 일부의 타인들만 신뢰하

고 지원하며, 일부의 타인들에게만 지원을 요청한다.

따라서 유대관계 네트워크에 포함되어 있거나 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특정 개인의 인적 유대관계가 경쟁우위의

원천이 될 때, 그 유대관계를 그 사람이 가진 사회적

자본이라고 한다. 이상의 논의에 의하면, 사회적 자본

은 “특정 경제주체가 자신의 사회적 유대관계를 통해

접근․확보할 수 있는, 자신의 목적달성에 도움을 주

는 무형자산의 집합”으로 정의할 수 있다(이경묵,

1996; 이영현, 2006).

조직의 사회적 자본 분야에서 가장 대표적인 연구

로는 Nahapiet and Ghoshal(1998)의 연구를 들 수 있

다. 이들은 구조적 차원, 관계적 차원, 인지적 차원의

사회적 자본이 지적자본의 결합과 교환을 유발하여

새로운 지적자본이 창출된다는 개념적 틀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구조적 차원의 사회적 자본은 특정 사

회시스템이나 유대관계 네트워크 자체의 특성에 관한

것이다. 사회적 자본의 구조적 차원은 기업 내부 구

성원들 간의 관계에 근거하여 기업의 사회적 자본을

정의할 수 있도록 해 준다. 관계적 차원의 사회적 자

본은 신뢰, 규범과 상호규제, 상호의무와 기대, 서로

에 대한 동일화 등을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인지적

차원의 사회적 자본은 서로 유대관계를 가지는 사람

들이 공유하고 있는 의미체계, 언어와 코드, 전설과

일화 등의 문화를 포함한다. Tsai and Ghoshal(1998)은

이러한 이론에 근거하여 사회적 자본은 자원의 교환

및 결합에 영향을 미치며 혁신을 창출한다는 연구 모

형을 제시하고 이를 분석하였다.

기업의 사회적 자본에 관한 국내의 선행연구들은

아직까지 대부분 개념적, 이론적 논의에 머무르고 있

다(김재구 외, 2000; 송일호, 2005; 이경묵, 1996; 정명

호․오홍석, 2005). 이경묵(1996)은 기업의 사회적 자

본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 있다. 하나는

기업 그 자체가 가진 다른 조직과의 유대관계이고,

다른 하나는 기업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외부와의

인적인 유대관계이다. 김재구 외(2000)의 연구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자본을 다음과 같이 크게 3가지로 나

누어 구분하고 있다. 첫째, 기업 구성원간의 의미의

공유, 지원과 신뢰관계이다. 둘째, 기업 구성원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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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 있는 외부와의 인적인 유대관계이다. 셋째, 기업

그 자체가 가진 다른 기업과의 유대관계이다. 첫 번

째 개념은 기업 내부 구성원들 간의 관계의 특성에

기반을 두고 있고, 두 번째와 세 번째의 개념은 구성

원이나 기업 그 자체가 갖는 외부인 혹은 다른 기업

과의 관계구조에서 생성되는 사회적 자본이다.

한편, 최근에는 실증분석을 이용한 연구결과도 발

표되고 있는데(이영찬 외, 2008, 2009; 이영현 외,

2007), 이영현 외(2007)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자본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바 있

다. 이 연구에서는 신뢰, 비전 및 가치공유, 업무네트

워크밀도, 친교네트워크 밀도, 부서 간 네트워크와 같

은 사회적 자본의 매출증가, 기업의 시장위치, 혁신제

안활동, 상품의 질 등과 같은 기업성과에 영향을 미

치며, 이러한 사회적 자본의 축적이 기업성과와 기업

경쟁력 확보의 중요한 수단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이

영찬 외(2008, 2009)의 연구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자

본을 네트워크, 신뢰, 그리고 규범 등으로 정의하고,

사회적 자본 수준이 지식경영활동 및 노사관계, 그리

고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규명한 바

있다.

기업의 사회적 자본에 관한 국내외의 선행연구들

을 살펴보면 아직까지 실증분석을 위한 체계적인 분

석모형과 측정지표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회

적 자본의 영향요인 분석이나 사회적 자본이 기업성

과에 미치는 효과 분석과 같은 실증분석은 최근에 와

서야 본격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2. 재일코리안에 대한 연구동향

2.1 재일코리안의 정의와 현황

일반적으로 1980년대 이전에 도일한 ‘재일코리안’

은 ‘재일조선·한국인’으로 올드커머라고 불리고 있다.

반대로 1980년대 이후에 유학생, 상사주재원, 기업가,

취업, 파견사원, 결혼비자 등으로 도일한 사람들이 정

착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을 ‘뉴커머’로 지칭한다. 그러

나 최근 재일코리안 사회의 추세는 올드커머와 뉴커

머로 구분하기보다는 화합을 강조하는 용어로서 ‘재

일한인’이 포괄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재일한

인’은 국적, 출생, 귀화 여부를 불문하고 ‘한국·조선’

의 구분을 초월하여 같은 피를 나눈 민족개념으로 연

결된 ‘재일한인’ 사회 전체를 지칭하는 용어로 정착

되고 있다(임채완 등, 2007: p.31). 본 연구에서는 ‘재

일한인’과 동일한 개념으로 ‘재일코리안’이라는 용어

를 사용하고자 한다.

전 세계적으로 재외한인은 700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그 중 현재 일본에 거주하는 재일코리안은

약 60만 명이다. 일본의 국제화와 더불어 일본에 체

류하는 외국인 수가 증가하면서 재일코리안의 전체

비율은 점점 감소 추세이지만 일본국적 취득자나

1980년대 전후 도일한 뉴커머를 합하면 실제로 재일

한인은 약 90만 명으로 추산된다.

2.2 재일코리안 기업의 네트워크

지금까지 수행된 재일코리안 기업의 네트워크에

관한 연구는 매우 적은 실정이다. 2000년 이전에는

민단과 총련에서 각각 조사를 수행한 바 있으며,

2000년 이후에는 통합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재일

한인 기업가(한상) 네트워크 분석이 주로 수행되었다

(재일동경청년상공회의소, 1989; 오규상, 1996; 재일본

조선인상공연합회, 2001; 박삼석, 2002; 임채완 등,

2007; 한재향, 2010).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먼저 재일동경청년상공회의소(1989) 조사에서는

1989년 일본전국 23개 지역의 청년회의소를 통해 조

사대상자 4,000명에게 우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

과 재일동경청년상공회의소, 재일한국상공인연합회,

민족금융기관 등의 협력으로 총 3,199통의 설문지가

회수되었다. 이 조사는 민단 단원을 중심으로 이루어

졌으며, 기업가의 한국어 구사력, 자녀의 통명사용,

민단 참가 여부 등과 기업의 종업원 구성, 후계자 선

택문제, 일본금융기관 이용실태, 모국투자, 해외투자

(본국 제외), 민족금융기관 이용실태, 기업가 활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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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기대 등을 조사하였다. 다음으로 재일본조선인

상공인연합회(총련)에서는 1999년 재일한인 기업의

경영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일

본 전국 33개 지역의 재일한인 기업 8,023개사를 대

상으로 우편조사를 실시하여 총 7,965개사로부터 설

문지를 회수하였다. 이 조사에서는 재일한인 기업의

네트워크 실태와 관련하여 제도권 금융이용 실태, 거

래금융기관, 외국인 고용실태(재일한인, 일본인 제외),

‘조선상공신문 구독 여부’, ‘희망하는 기사 및 내용’

등을 조사하였다. 세 번째로 오규상(1996)은 일본에서

기업을 경영하고 있는 조선인, 재일조선상공인의 관

점에서 중화경제권의 실태와 상황을 파악하고 거시적

인 관점에서 비교분석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

해 화교·화상의 동향으로부터 재일한인 기업가(한상)

의 경영활동에 참고할 수 있는 주요 요인을 도출하였

다. 네 번째로 박삼석(2002)도 유대인, 화상 등의 특

징과 경제적인 성공요인을 분석하고, 재외한인(재일

한인 포함)과의 비교분석을 수행하였다. 마지막으로

임채완 외(2007)은 도쿄, 오사카, 후쿠오카 지역의 재

일코리안 기업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및 면접

조사, 관찰조사를 통해 기존 연구결과와의 비교분석

을 수행한 바 있다. 이들은 Granovetter(1973)의 네트

워크 이론에 근거하여 기존 선행연구를 정리한 후 재

일코리안 기업의 네트워크 현황을 [그림 1]과 같이

제시하였다.

[그림 1] 재일코리안 기업의 네트워크

출처: 임채완 외(2007), p.55.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재일코리안 비즈니스

네트워크의 현황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되며, 이를 정

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재일코리안 기업들이 일본

내 단체 및 조직과 형성하고 있는 네트워크이다. 재

일코리안 사회 내부의 단체와 조직 간의 네트워크 관

계는 강한 연대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으며, 폐쇄

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재일코리안

기업들이 한국투자기업, 일본진출 한국기업, 일본기

업, 재일코리안 기업 등 일본 국내기업과 형성하고

있는 네트워크이다. 일본 내의 기업 간 네트워크 중

에서는 재일코리안 기업 간의 네트워크 관계가 강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으나 실제로 재일코리안 기업들

은 일본기업과 거래를 많이 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

으며, 강한 연대를 형성하고 있다. 셋째, 해외기업과

의 네트워크이다. 재일 코리안 기업과 해외기업과의

네트워크 관계를 살펴보면, 아직 소수에 불과하지만

약한 연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Ⅲ. 연구모형과 연구가설

1. 연구모형

사회적 자본의 구조적 차원은 조직 내 존재하고

있는 공식적, 비공식적 사회적 연결망 또는 유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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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망을 의미한다. 사회적 자본의 관계적 차원으로

조직구성원들이 서로 간에 맺고 있는 관계의 특성을

나타내며, 대표적인 관계의 특성은 신뢰이다. 사회적

자본의 인지적 차원은 전체 조직 구성원들이 공유하

고 있는 인지체계에 대한 것으로서 구성원들이 조직

의 비전이나 목표, 문화, 규범의 체계 등을 유사하게

인식할수록 상황에 대한 공통의 해석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신들을 하나의 운명 공동체로 바라보게

되어 조직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본 연구는 사회적 자본을 구조적, 관계적, 인지적

차원을 모두 포괄한다. 따라서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

소를 신뢰, 네트워크, 규범으로 보고 재일코리안 기업

인의 사회적 자본을 분석한다.

사회적 자본의 요소간의 인과적 관계를 설명하면,

우선 신뢰의 축적은 연결망의 결속을 강화하고, 불신

대상자는 연결망에서 배제하거나 제재를 가해 연결망

내의 위험요인을 제거한다. 연결망은 신뢰가 축적되

는 중요한 장으로써, 연결망 안에서의 누적적인 상호

작용의 경험을 통해서 신뢰가 생겨나고 안정화된다.

연결망은 또한 3자 감시가 용이하고 구성원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빠르게 흐르므로, 배반의 확률을 낮춘

다. 사회규범은 일탈 행위를 억제함으로써 연결망의

결속을 다져서 생산성을 증가시키고, 공공재화를 비

교적 쉽게 만들 수 있도록 한다. 규범을 일탈할 경우

연결망 공동체에서 축출하기도 한다. 신뢰가 사회규

범에 미치는 단기적인 영향은 없지만, 장기적으로 신

뢰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전체의 이익에 헌신하도록

하는 규범을 내면화하도록 한다. 상대를 신뢰하지 못

하는 상황에서는 상대의 행위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하

는 규범이 작동하지 못하는 것이다. 끝으로 규범은

제재를 통하여, 혹은 개인에게 내면화된 규범을 통하

여 신뢰와 협동을 유도한다.

신뢰와 네트워크 그리고 규범과 같은 사회적 자본

의 확충은 단순 혈연적 관계를 넘어 민족 공동체의

관계 밀도를 높여 공동체의 정체성을 확보하는데 결

정적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이는 구성원들(국내-재일

코리안 기업)간에 호혜성에 입각한 자발적 거래 관계

를 바탕으로 민족 공동체 비즈니스 네트워크가 성립

되며 이는 경제적 이익으로 실현되어 궁극적으로는

글로벌 경쟁력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논의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재일

코리안 기업의 사회적 자본 수준과 성과 간의 인과관

계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기 위한 연구모형을 [그림 2]

와 같이 구축하였다.

[그림 2] 연구모형

구성원들이 공동체 의식에 바탕을 두고 서로 협력

하기 위해서는 상호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 따라서

신뢰는 조직에서 협력수준을 제고시켜 준다. 신뢰는

직접적일 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도 조직의 효과성을

높인다. 관계적 차원의 사회적 자본은 구성원들 간의

신뢰수준을 높이고 정보의 흐름을 촉진시켜 협력적인

행동을 증진시킨다. 따라서 사회적 자본인 신뢰는 재

일코리안 기업들의 신뢰를 증대시켜 성과향상에 기여

할 것이다(Adler and Kwon, 2000; Nahapiet and

Ghoshal, 1998; Tsai and Ghoshal, 1998).

가설 1：재일코리안 기업의 신뢰수준이 높을수록

경제적 성과는 더 높을 것이다.

Burt(1992)는 사회적 자본을 네트워크라는 용어로

기술하고, 구조적 공지(structural holes)에 관해 설명하

였다. 여기서 구조적 공지란 네트워크 연결이 되지

않은 지역을 말하며, 조직 내에서 인적 네트워크를

넓혀 나가려는 개인에게는 이러한 구조적 여지가 기

회로 작용할 수 있지만 조직 차원에서는 이롭지 못하

다. 왜냐하면 조직 내의 구조적 공지는 구성원 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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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를 방해하고 경쟁을 촉발시키기 때문이다.

사회적 자본은 네트워크 내에서 이러한 구조적 공지

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Portes, 1998).

가설 2：재일코리안 기업의 네트워크 연결성이 높

을수록 경제적 성과는 더 높을 것이다.

규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호혜성(reciprocity)이다.

호혜성은 사회적 자본의 매우 생산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규범(규칙, 질서)이 통용되는 조

직에서는 기회주의를 보다 효율적으로 억제할 수 있

고, 집단행동 문제도 해소할 수 있다. 규범(규칙, 질

서)을 지킴으로써 상대방에게 착취당하지 않고 보상

받을 것이라는 확신을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조직

에서 교환이 반복되면 호혜적 규범이 발달하게 된다

(Child and Rodriques, 1996; Lewicki and Bunker, 1996;

Merton, 1968; Pettigrew, 1973; Simon and Davies,

1996; Tajfel, 1982).

가설 3：재일코리안 기업의 호혜적 규범 준수 수준

이 높을수록 경제적 성과는 더 높을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회적 자본의 확충은 민

족 공동체의 정체성을 확보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수

행하게 되며, 이는 구성원들(국내-재일코리안 기업)간

에 민족 공동체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경제

적 성과로 실현되어 궁극적으로는 글로벌 경쟁력이

강화된다(Campbell et al., 1986; Lin, 1982).

가설 4：재일코리안 기업의 경제적 성과는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시킬 것이다.

Ⅳ. 연구방법

1. 자료수집

본 연구에서는 민단과 총련에 소속된 재일코리안

기업가(자영업자 포함)들 중에 도쿄, 오사카, 나고야

지역에 거주하는 기업가를 대상으로 2009년 9월부터

2010년 3월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는 우편방식, 전화 인터뷰, 그리고 면접조사

를 병행하여 수행되었다.

먼저 우편조사는 조사대상지역의 남녀 재일코리안

기업가, 특히 기업가 목록에서 주소가 확인된 기업가

748명을 상대로 우편조사를 실시하여 총 153명으로부

터 설문지가 회수되었다. 또한 이 조사는 초기부터

설문조사와 면접조사를 병행하여 면접조사결과 회수

된 총 93명의 재일코리안 기업가에 대하여 면접조사

와 통계적 방법을 병행한 양적․질적 분석을 실시함

으로써 수집된 자료의 상호보완에 주력하였다.

먼저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일코리안 기업

가의 인구통계적인 특성과 네트워크 현황에 대하여

파악하고, 기업가 인터뷰 조사를 통하여 기업의 성장

과정이나 네트워크 실태 등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입

수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설문지 응답자 전체에 대한

기업가의 경향과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하

여 통계분석을 활용하였으며 설문지 조사에서 누락되

었거나 입수할 수 없었던 중요한 정보들은 면접조사

를 통하여 설문조사의 결점을 보완하였다. 또한 이

연구의 자료 수집방법의 하나로 기업가들을 대상으로

직접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기업가와의 면접시간은

평균 한 시간 정도였지만, 길게는 4시간에 걸쳐 실시

한 적도 있었다. 면접조사표는 폐쇄(제한) 응답형질문

과 자유응답형 질문을 병행하여 질문에 응답한 내용

을 조사표에 기입하거나 녹음하여 나중에 정리하였

다. 면접방법은 주로 면접한 기업가가 다른 친한 기

업가를 소개해주는 기연법에 의해 실시되었다.

2. 측정방법

측정도구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변

수를 구성하는 모든 개념에 대해 복수 항목의 설문을

개발하였으며(Churchill, 1979; Nunnally, 1978), 측정도

구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선행 연구가 미비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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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연구를 참조하여 본 연구자들이 설문항목을 개

발하였다. 또한 분석의 용이성을 위해 모든 측정도구

의 척도로는 리커트 5점 척도를 이용하였다.

3. 측정문항

본 연구의 설문지는 사회적 자본과 경제적 이익,

그리고 글로벌 경쟁력이라는 세 가지 구성개념에 대

한 총 23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우선, 사회적 자

본은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뢰(5문항), 네트

워크(5문항), 호혜적 규범(5문항), 경제적 성과(5문항),

그리고 조직성과(5문항) 등 31개의 문항으로 구성되

어 있다.

구성개념 문 항 변수명

사회적
자본

신뢰

1. 부서간 동료에 대한 신뢰 T1

2. 상사에 대한 신뢰 T2

3. 타 부서 동료에 대한 신뢰 T3

4. 부하에 대한 신뢰 T4

5. 타 기업(일본국내동포기업, 일본기업,
해외동포기업, 외국기업(한국기업 포
함)에 대한 신뢰

T5

네
트
워
크

1. 조직구성원의 협력 N1

2. 갈등의 자체적 해결 N2

3. 조직내 정보 공유 N3

4. 민주적 의사결정 N4

5. 대외 네트워크 구축․활용 N5

호혜적
규범

1. 조직의 규범 및 규정 확립 R1

2. 조직구성원의 규범 및 규칙 준수 R2

3. 조직 질서의 확립 R3

4. 조직구성원 간의 시민의식 R4

5. 국내․외 상거래법 준수 R5

<표 1> 사회적 자본 측정문항

다음으로 경제적 성과를 측정하는 문항은 <표 2>

와 같이 매출액 향상, 기업의 발전, 조직참가 만족,

사업 확장, 그리고 기업 존속 등 기업의 재무 및 비

재무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5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성개념 문 항 변수명

경제적 성과

1. 매출액 향상

2. 기업의 발전

3. 조직참가 만족

4. 사업 확장

5. 기업 존속

P1

P2

P3

P4

P5

<표 2> 경제적 성과 측정문항

마지막으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측정하는 문항

은 <표 3>과 같이 한국의 글로벌 인재육성사업 참여

의지, 한국 기업과의 교역 증대, 그리고 재외코리안

기업과의 교역 증대 등이다.

구성개념 문 항 변수명

글로벌

경쟁력

강화

1. 한국의 글로벌 인재육성사업 참여 의지

2. 한국 기업과의 교역 증대 의지

3. 재외코리안 기업과의 교역 증대 의지

G1

G2

G3

<표 3> 글로벌 경쟁력 측정문항

Ⅴ. 실증분석

1. 표본의 특성

이번 조사는 도쿄, 나고야, 오사카의 재일코리안

기업가를 중심으로 조사를 했기 때문에 본 연구조사

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샘플의 특성과 편중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표 4>에서 샘플의 특징에서 지역 분포를 살

펴보면, 도쿄에 집중되어 있으며 오사카, 나고야 지역

만이 모집단 보다 샘플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야끼니쿠 산업’이 16.9%, ‘판매영업’이

16.2%, ‘음식 및 숙박업’이 11%, ‘무역’이 9%, ‘파칭

코 산업’이 7.1% 순이었다.

성별분포를 보면, 2005년도 조사에서는 96%가 남

성기업가로 남성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대체

적으로 재일코리안 기업가에게는 아직까지 사회적 특

성상 가부장적 제도의 영향을 받아 유교적인 풍습이

강하게 남아있어 가족경영이나 가족기업이 많다는 사

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조사에서도 남성기업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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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구분 백분율(%) 항목 구분 백분율(%)

지역
도쿄
오사카
나고야

68.2
19.5
12.3

세대
재일 1세
재일 2세
재일 3세

37.7
51.9
10.4

성별
남성
여성

76.6
23.4

조직참가
유무

하고 있다
안하고 있다

95.5
4.5

주력업종

야끼니쿠 산업
판매영업
음식․숙박업
무역업
토목․건설업
IT관련 산업
부동산․금융
기타

16.9
16.2
11.0
9.1
5.8
5.8
4.5

23.3

참가 조직
및 단체

민단
총련
각종 기업가 단체
재일한국상공회의소
재일조선인상공연합회
KOTRA
OKTA
재일한국청년상공회의소
재일한국인연합회(한인회)
기타

44.2
20.1
12.3
29.9
26.0
4.5

12.3
3.9

15.6
34.3

연령

40세 미만
40～50세 미만
50～60세 미만
60～70세 미만
70세 이상

20.1
35.7
33.1
7.8
3.2

창업연도

1960년 이전
1960～1970년
1980～1990년
1990～2000년
2000년 이후

6.5
7.8

20.8
38.3
14.3

<표 4> 재일코리안 기업의 인구통계학적 특징

비율이 여전히 높았으나 약 23% 정도가 여성 기업가

라고 응답하였다.

기업가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연령범위는 26세～

85세까지이며 평균연령은 49.5세, 중앙치는 49였다.

연령별 분포도를 보면 ‘40～50세까지의 기업가’가

35.7%로 가장 많고, 기업가의 절반 이상이 50세 미만

으로 재일 2, 3세가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 50세 미만

의 기업가가 증가추세이며, 60세 이상의 비율을 보면,

약 11%로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재일코리안 기업가의 세대별 분류를 보면, 재일 1

세대라고 응답한 기업가가 37.7%, 재일 2세대가

51.9%, 재일 3세대가 10.4% 순으로 응답했다.

재일코리안 기업의 창업연도를 조사한 결과, ‘1960

년 미만’이 6.5%, ‘1960～1970년’이 7.8%, 1970～1980

년‘이 12.3%, ’1980～1990년‘이 20.8%, ’1990～2000년

‘이 38.9%, ’2000년 이상‘이 14.3%이다. 일본의 경제

성장과 더불어 재일코리안 기업도 꾸준히 증가해온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1980년대 버블경기 시작과

더불어 뚜렷한 증가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1980년대

전후 일본에서 뉴커머의 급격한 증가와 더불어 뉴커

머 기업가들이 재일코리안 기업가들의 지원과 도움으

로 창업에 성공한 사례가 다수 포함되어있다.

2.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실증분석을 수행하기에 앞서 개발된 측정도구가 갖

추어야 할 두 가지 중요한 특성으로 신뢰성(reliability)

과 타당성(validity)을 들 수 있다. 신뢰성이란 동일한

대상에 대하여 비교 가능한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반

복적으로 측정할 경우 동일하거나 비슷한 결과를 얻

을 수 있는 정도를 말하는 것으로, 이를 측정하는 방

법으로는 재검사법, 복수양식법, 반분법, 내적 일관성

기법 등 여러 가지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동일한 요

인을 구성하는 항목들 간의 내적 일관성을 평가하는

데 사용되는 Cronbach's Alpha 계수를 이용하여 측정

도구의 신뢰성을 평가하였다. 여기서 내적 일관성이란

동일한 개념을 측정하기 위해 여러 개의 항목을 이용

할 경우 신뢰성을 저해하는 항목을 식별하여, 이를 측

정도구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측정도구의 신뢰성을 높

이기 위한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기업단위 분석의 경

우 Alpha 값이 0.6 이상이면 신뢰성이 있다고 보며, 전

체 변수를 하나의 척도로 종합하여 분석할 수 있다.

이에 비해 타당성이란 측정도구가 연구자가 사전에

의도한 개념을 제대로 측정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주로 요인분석을 통해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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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개념
최종

항목수
평균

Cronbach's

Alpha

신뢰 4 3.530 0.837

네트워크 4 3.727 0.839

호혜적 규범 4 3.386 0.838

경제적 성과 5 3.839 0.910

글로벌 경쟁력 3 3.393 0.917

<표 5> 신뢰성 분석 결과

신뢰성 분석 결과, 구성개념에 대한 신뢰도를 0.6을

기준으로 해서볼때(Nunnally, 1978), <표 5>에서 보

는바와 같이 모든변수들의 Cronbach's Alpha 계수가

0.8이상이므로 사회적 자본변수, 경제적 성과, 그리고

글로벌 경쟁력 변수 모두 신뢰성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문항
성분

1 2 3

신뢰1 .864

신뢰2 .783

신뢰3 .588

신뢰4 .667

네트워크1 .805

네트워크2 .863

네트워크3 .717

네트워크4 .679

호혜적 규범1 .699

호혜적 규범2 .843

호혜적 규범3 .763

호혜적 규범4 .795

고유값 3.687 1.501 1.109

설명된 분산(%) 47.391 12.508 9.241

누적된 설명 분산(%) 47.391 59.899 69.140

<표 6> 사회적 자본 요인분석 결과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회적 자본 변수는 3

개의 요인으로 구분되었으며, 각각의 요인적재량도 0.5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첫 번째 요인은 네트워크 요

인으로 47.391%의 가장 높은 설명력을 가지고 있으며,

다음으로 신뢰(12.508%), 그리고 호혜적 규범(9.241%)

의 순으로 설명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가설검증

본 연구에서는 재일코리안 기업의 사회적 자본이

경제적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재일코리안 기업의 사회적 자본을 독

립변수로 하고, 경제적 성과를 종속변수로 하는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재일코리안 기업의 사회적

자본으로는 앞서 요인분석을 통해 도출된 신뢰, 네트

워크, 그리고 호혜적 규범 등의 변수를 선정하였다.

다중회귀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표 7>과 같다.

<표 7> 사회적 자본이 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자본

Adj. R
2
=0.554, Sig. = 0.000**

베타

계수
t-값 Sig. VIF

신뢰 .335 5.618 .000* 2.015

네트워크 .285 4.527 .000* 2.247

호혜적 규범 .231 3.909 .000* 1.984

*) 유의수준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표 7>에서 재일코리안 기업의 사회적 자본 변수

는 모두 경제적 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이 중에서 신뢰가 가장 큰 영향을 미

치고, 다음으로 네트워크, 호혜적 규범 순으로 나타났

다. 따라서 <가설 1>, <가설 2>, <가설 3>은 모두 채

택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재일코리안 기

업의 경제적 성과(매출액 향상, 기업의 발전, 조직참

가 만족, 사업 확장, 기업 존속)은 글로벌 경쟁력(한

국의 글로벌 인재육성사업 참여 의지, 한국 기업과의

교역 증대 의지, 재외코리안 기업과의 교역 증대 의

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8> 경제적 성과가 글로벌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Adj. R
2
=0.340, Sig. = 0.000**

베타계수 t-값 Sig.

경제적 성과 .585 11.506 .000**

*) 유의수준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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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의 결과는 재일코리안 기업들이 신뢰, 네트

워크, 그리고 호혜적 규범을 통한 사회적 자본의 수

준이 높을 경우 경영성과를 높게 인식하였고, 이러한

경영성과는 민족 공동체 의식을 고취시켜 한국의 글

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게 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가설 4>는 채택되었음을 알 수 있다.

Ⅵ. 연구결과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재일코리안 기업가의 네트워크 현황에

관한 조사로서 재일코리안 기업가가 참가하고 있는

조직이나 단체를 중심으로 기업가의 개인 네트워크와

기업 간 거래에 대한 기업 네트워크의 특성을 분석했

다. 조사대상은 도쿄, 오사카, 나고야 지역에 거주하

는 재일코리안 기업가였다.

조사결과 재일코리안 기업가가 참여하고 있는 조

직으로서는 민단, ‘재일한국상공회의소’, ‘조선상공연

합회’, ‘총련’, ‘한인회’, ‘OKTA', '각종 기업가단체’

순이었다. 이와 같이 재일코리안 기업가의 개인네트

워크(단체 및 조직 활동)에 대한 상관관계의 분석결

과, 동질성이 높은 같은 민족, 같은 지역, 가까운 친

척이나 가족, 동향과 동문을 중심으로 하는 네트워크

를 형성하고 있었으며 상호간의 신뢰관계나 정보공유

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재일코리안 기업의 거래 기업 간 비율을

살펴본 결과, ‘일본 내 동포기업’이 29.4%, ‘해외동포

기업’이 2%, ‘일본기업’이 60.6%, ‘기타(한국포함)외국

기업’이 8%라고 응답했다. 이것은 재일코리안 기업이

일본기업과 거래하는 비율이 대체적으로 높고, 다음

으로 일본 내 동포기업 순으로 높아 기업 간의 거래

에 있어서는 동질 민족보다는 현지기업의 업종간의

정보교환이나 거래관계를 중시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재일코리안 기업이 일본에 정착

하기 시작한지 6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어느 정도

현지화에 성공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아직까

지는 외국기업이나 해외동포기업과의 거래비율이 낮

고 여전히 일본 내 기업이나 일본 내 기업이나 일본

내 동포기업과의 거래가 중심이 되고 있다는 것은 국

제화 시대를 맞이하여 글로벌 기업의 네트워크 구축

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으며 기업발전의 저해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재일코리안 기업가는 약 6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면서 일본 경제의 주류를 형성하게 되었고 성공

한 기업가가 다수 탄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성공배경

에는 민족자산인 동포간의 네트워크, 즉 재일코리안

과 기업 간을 연결하는 단체나 조직과 같은 네트워크

의 역할이 중요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러나 글로벌 시대를 맞이하여 재일코리안 기업이 세

계 속의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고 세계시장 경쟁에

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재일동포간의 네트워크

를 바탕으로 세계한상기업과 연결하는 글로벌 재외코

리안 비즈니스 네트워크 구축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

시되고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제일코리안 기업가의 단체 및 조직 활동, 그

리고 기업 간의 거래관계를 살펴본 결과, 여전히 동

질성이 높은 민족 간의 ‘강한 연대’가 주축이 되어왔

지만, 향후 현지 일본인과의 연대모색, 그리고 재일코

리안 기업가의 각종 기업가활동을 통한 세계한상과의

연결망 구축 등 ‘약한 연대’의 구축도 필요하다는 것

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시대적인 요구와 변화에 따

라 세계한상네트워크 구축과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정

부차원의 지원과 정책적인 변화가 요구된다.

재외동포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기류가

참정권 실시와 더불어 조성되었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글로벌 한인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동포기업과의 거래

증진 그리고 경제 영역확대가 요청됨을 절실히 알 수

있다. 국내 인구 성장율의 하락 및 고령화 그리고 지

속적인 해외이주 추세 및 다수의 잠재적 해외이주 수

요자의 존재 등도 글로벌 네트워크 활용에서 고려되

어야 할 사항이며, 인터넷 사용인구의 증가 및 사람

중심의 인터넷 사회로의 패러다임의 전환 시점에서

온라인을 통해 시공간적 제약을 벗어난 글로벌 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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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및 상호 교류체계의 구축 그리고 정보의 품

질 향상 및 이용 활성화, IT 관리체계 및 역량 강화

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따라서 재외동포의 인적자원 활용을 통한 경제 규

모 확대, 재외동포기업과 정보교류 및 교역을 통한

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전 세계 재외동포의 네트워크

화 및 교류·협력 확대를 통한 국가 경쟁력 및 브랜드

가치 제고가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현지 재일코리안 기업인

에 대한 조사의 어려움으로 인해 표본수가 많지 않아

연구결과의 일반화하는 데는 문제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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